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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은퇴란 자신이 종사해온 주된 직업으로부터 물러나 그만두

는 것으로[1], 간호사의 평균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

심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이러한 문제에 먼저 직면

한 국가들에서는 전통적인 은퇴연령이 지난 간호사를 의료기

관에 계속 남아 있게 하는 유지 정책을 통해 간호인력 부족의 문

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2,3]. 예를 들어, 정년을 연장

하거나 정년 제도를 변경하여 고령간호사에게 일할 기회를 제

공하고, 고령간호사가 일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적합한 직무의 

재설계, 근무시간의 단축, 교대근무의 제외 등 근무조건이나 근

무환경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3]. 이를 통하여 미국에서는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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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 간호사들이 이전 보다 높은 비율로 의료기관에서 일하

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 

간호사의 고령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미국의 경우 

2010년 간호사의 평균연령이 45세가 넘으면서[4] 이에 대한 심

각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5]. 우리나

라의 경우 간호사의 평균 연령이 36세이고, 50세 이상의 비율

이 13.0%로[6] 아직 젊은 간호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간 간호사의 평균연령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7], 우리나라 전체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고려해 볼 때 간호사의 고령화는 더 빨

리 다가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를 간호사 개인

적 차원의 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국가 정책

적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은퇴 직후 간

호사를 인터뷰한 결과, 은퇴 후에도 직장 복귀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8].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등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9]. 또한 이들은 직장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표현하며[9], 

특히 은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나타났다[8,9].

일반적으로 은퇴연령은 50대에서 60대 초반이므로[10], 은

퇴를 앞둔 중년층 사람들은 은퇴에 대하여 대부분 불안, 긴장, 

두려움의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11]. 이를 은퇴불안이

라고 하는데, 은퇴 후 미래에 대한 걱정, 막연함, 혼란스러움을 

의미하며, 소속감과 정체성의 상실, 사회적 자신감의 상실, 관

계의 상실, 사회적 배제 등에 대한 불안을 말한다[12]. 과도한 

은퇴불안은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조직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간호

사는 전문직이고 타 직업에 비하여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 길고 불확실한 삶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의 은퇴불안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퇴는 개인의 성향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개인은 은퇴를 부정적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14]. 은퇴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를 은퇴기대라고 하는데, 이는 직장을 떠나 휴식을 즐

기거나 새로운 일을 찾는 기회로 여기고 자신의 삶이 큰 변화 

없이 계속될 것이라 여기는 것이다[15].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인 40대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은퇴기대를 파악한 결

과, 은퇴를 외부의 강요로 인한 좌절과 같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 보다 노년기의 시작이나 새로운 출발 등으로 여기는 긍정적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은퇴기대가 낮은 경

우, 은퇴를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 은퇴불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은퇴는 인생의 전환이자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은퇴 이전

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퇴준비란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17], 은퇴준비에는 은퇴 이후 삶을 설

계하고, 일, 건강, 재무, 관계, 여가 등의 준비를 포함한다[18]. 

은퇴준비와 은퇴불안의 관계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설

명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은퇴불안이 높은 경우 은퇴준비 행

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지만[12], 반대로 일부 연구에서는 부

족한 은퇴준비가 은퇴불안을 형성하는 요인이라고 보기도 한

다[19]. 간호사를 대상으로 은퇴준비에 대한 개념분석을 시도

한 연구에서는 은퇴준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상실과 고립,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을 경험하며, 반대로 은퇴준비가 적절하

게 이루어지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은퇴 후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경력개발과 경력전환의 기회를 줄 수 있

다고 하였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 정도를 은퇴

불안의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은퇴 관련 국내 연구는 매우 소수인

데, 은퇴가 중년기에 직면한 문제임에도 중년간호사가 아닌 전 

연령층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0,21]와 이미 은퇴한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것[9] 등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은퇴 전 40

세 이상의 중년간호사를 대상으로 은퇴기대, 은퇴준비, 은퇴불

안 정도를 파악하고, 은퇴기대와 은퇴준비 정도가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중년간호사의 은

퇴불안을 낮추고 이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간호사 고령화를 대비하여 고령간호사를 지원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간호사의 은퇴기대, 은퇴준비, 은퇴

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

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은퇴기대, 은퇴준비, 은퇴불안 정

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기대, 은퇴준비, 은퇴

불안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은퇴기대, 은퇴준비, 은퇴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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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간호사의 은퇴기대, 은퇴준비, 은퇴불안 정

도를 파악하고 은퇴기대와 은퇴준비가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 광역시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3곳, 종합병원 4곳, 

병원 1곳, 요양병원 1곳으로 총 9개 기관을 임의 선정한 후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년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

적인 선정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중년간호사[22]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

에 동의한 자이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결과에[16] 근거한 효과크기 0.16,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예측변수 15개를 투입하여 다중회귀

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계산하였을 때 187명이었으며 탈

락률 약 25%를 고려하여 총 23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부적절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총 

216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문헌고찰[16,23,24]을 토대로 은퇴불안과 관

련 있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즉, 연령, 성별, 학력, 배우자 유무, 

자녀 수, 막내 자녀연령, 총 임상경력, 병원유형, 직위, 근무부

서, 월급여, 가구 월소득, 희망 은퇴연령, 은퇴 후 계획을 포함하

였다. 이때 연령, 자녀 수, 막내 자녀연령, 총 임상경력, 희망 은

퇴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고, 나머지 변수는 범주형 변수

로 측정하였다. 희망 은퇴연령이란 본인이 원하는 은퇴시기를 

말하며, 남은 은퇴기간은 희망 은퇴연령에서 현재 연령을 뺀 값

으로 대상자가 희망하는 은퇴까지의 남은 기간을 의미한다.

2) 은퇴기대

은퇴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Hornstein과 Wapner [14]가 

개발하고 Gee와 Baillie [15]가 재구성한 은퇴기대 도구(Re-

tirement Expectation Inventory)를 이용하였다. 이는 Bae와 

Jeon [25]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Kwon [26]이 부정적 기대영

역을 제외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여 수정하였다. 본 도구는 3개 

하부영역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새로운 출발’ 5문

항, ‘휴식으로의 전환’ 5문항, ‘삶의 연속’ 3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은

퇴기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won [26]

의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6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값은 .67이었다. 

3) 은퇴준비

은퇴준비 정도는 Lee [18]가 개발한 은퇴준비도 도구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3문항으로 ‘생애설계 준비’ 4문항, ‘일 

준비’ 4문항, ‘건강 준비’ 4문항, ‘재무 준비’ 4문항, ‘관계 준비’ 

4문항, ‘여가 준비’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

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준비 정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전체 신뢰도 Cronbach’s ⍺값은 95였

고[18],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값이 .94였다.

4) 은퇴불안

은퇴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Fletcher와 Hansson [12]이 개

발하고 Lee [23]가 번안 수정한 사회적 은퇴불안 척도(Social 

Components of Retirememt Anxiety Scale, SCRAS)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에 대한 불안이 높음

을 의미한다. Lee [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값 .8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89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B광역시 소재의 병원 간호부

에 연구자가 직접 전화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

고, 이 중 총 9개 기관으로부터 연구를 허락받았다. 자료수집은 

2022년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대상병원 간호부에 직접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

한 대상자에 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설문지

를 직접 작성한 후 완료된 설문지는 봉인된 봉투에 담을 수 있

도록 하였고, 작성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 연구참여 도중 질

문 사항은 연구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질문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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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각 대상병원 간호부에 재방문

하여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8.0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은퇴기

대, 은퇴준비, 은퇴불안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

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은퇴기대, 은퇴준비, 은퇴불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하여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

후 검증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은퇴기대, 

은퇴준비, 은퇴불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

인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에 대

한 승인(IRB No: 2-1040709-AB-N-01-202107-HR-050-02)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전 대상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연구의 목적, 방법, 내용을 알리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

의한 자에 한하여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

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 중단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어떠

한 불이익도 없음을 안내하였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잠금

장치가 있는 사물함에 보관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참여

에 대한 감사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모두 여성으로 평균연령은 47.5 

±5.8세이었다. 최종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4년제 졸업 이상

이 180명(83.3%)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196명

(90.7%)이었고, 자녀가 있는 대상자는 190명(88.0%)으로 이들

의 막내 자녀 연령은 평균 14.2±7.0세이었다. 대상자의 총 임

상경력은 평균 23.62±5.90년이며, 근무하는 병원유형은 상급

종합병원이 72명(33.3%), 종합병원이 127명(58.8%), 병원 및 

요양병원은 17명(7.9%)이었다. 근무부서는 특수부서 73명

(33.8%), 병동 68명(31.5%), 외래 40명(18.5%), 행정부서 35명

(16.2%) 순이었다. 대상자의 직위는 수간호사 이상이 104명

(48.2%), 책임간호사 62명(28.7%), 일반간호사 50명(23.1%) 순

이었고, 월급여는 300~400만원 미만이 121명(56.0%)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 월소득은 700~1,000만원 미만이 97명(44.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원하는 은퇴시기를 의미

하는 희망 은퇴연령은 평균 59.0±5.5세이었고, 본인이 희망하

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은 평균 11.54±7.16년이었다. 대상자의 

은퇴 후 계획에는 여가활동 및 사회봉사가 128명(59.3%), 재취

업 76명(35.2%), 창업 등 기타 12명(5.5%) 순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은퇴기대, 은퇴준비 및 은퇴불안 

대상자의 은퇴기대는 5점 만점에 3.49±0.38점이었으며, 하

부영역별로는 ‘새로운 출발’이 3.54±0.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삶의 연속’ 3.09±0.61점, ‘휴식으로의 전환’ 2.63±0.61점 순으

로 나타났다. 은퇴준비 정도는 5점 만점에 3.21±0.59점이었으

며, 하부영역별로는 ‘여가 준비’ 가 3.53±0.69점으로 가장 높았

고, ‘건강 준비’ 3.48±0.62점, ‘재무 준비’ 3.35±0.78점, ‘생애설

계 준비’ 3.13±0.79점, ‘관계 준비’ 3.07±0.84점, ‘일 준비’ 2.81 

±0.90점 순이었다. 대상자의 은퇴불안은 5점 만점에 2.48± 

0.51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기대, 은퇴준비, 

은퇴불안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은퇴기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인 것은 희망 은퇴연령(F=2.40, p=.017)과 남은 은퇴기

간(F=3.11, p=.046)이었다. Scheffé́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희망 은퇴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와 남은 은퇴기간이 20년 이

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은퇴기대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

은 가구 월소득(F=2.87, p=.037)과 남은 은퇴기간(F=3.69, 

p=.027)이었다. Scheffé́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가구 월소득

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은퇴준

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은 은퇴기간은 10년 미만

인 경우가 20년 이상보다 은퇴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은퇴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희망 은퇴

연령(F=-2.61, p=.010)이었는데, 희망 은퇴연령이 60세 이상

인 경우가 60세 미만인 경우보다 은퇴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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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21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Range

Age (yr) ＜50
≥50

135 (62.5)
 81 (37.5)

47.5±5.8 40~61

Gender  F
 M

 216 (100.0)
-

Education degree  Diploma
 Bachelor
≥Master

 36 (16.7)
 99 (45.8)
 81 (37.5)

Spouse  None
 Have

20 (9.3)
196 (90.7)

Number of children  None
 1
 2
≥3

 26 (12.0)
 49 (22.7)
123 (57.0)
18 (8.3)

 1.62±0.82  0~4

Age of the youngest child (yr)
(N=190)

＜10
 10~19
≥20

 62 (32.6)
 74 (38.9)
 54 (28.5)

14.2±7.0  2~31

Total clinical career (yr) ＜20
 20~29
≥30

 56 (25.9)
114 (52.8)
 46 (21.3)

23.62±5.90 14~38

Hospital type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and long-term care hospital

 72 (33.3)
127 (58.8)
17 (7.9)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50 (23.1)
 62 (28.7)
104 (48.2)

Work unit  General unit
 Special unit
 Outpatient clinic
 Nursing administration

 68 (31.5)
 73 (33.8)
 40 (18.5)
 35 (16.2)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300~＜400
 400~＜500
≥500

21 (9.7)
121 (56.0)
 43 (19.9)
 31 (14.4)

Monthly income per household 
(10,000 won)

＜500
 500~＜700
 700~＜1,000
≥1,000

 28 (13.0)
 41 (19.0)
 97 (44.9)
 50 (23.1)

Hopeful age of retirement (yr) ＜60
≥60

 73 (33.8)
143 (66.2)

59.0±5.5 44~80

Remaining time until retirement (yr) ＜10
 10~＜20
≥20

 95 (44.0)
 86 (39.8)
 35 (16.2)

11.54±7.16  0~36

Planning after retirement  Reemployment
 Leisure and Volunteer activities
 Others

 76 (35.2)
128 (59.3)
1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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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은퇴기대, 은퇴준비, 은퇴불안 간의 상관

관계 

대상자의 은퇴기대, 은퇴준비, 은퇴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은퇴불안은 은퇴기대 중 새로운 출발(r=-.46, 

p<.001)과 휴식으로의 전환(r=-.44, p<.001) 및 은퇴준비 중 

생애설계 준비(r=-.44, p<.001), 일 준비(r=-.27, p<.001), 재

무 준비(r=-.30, p<.001), 관계 준비(r=-.31, p<.001), 여가 준

비(r=-.44,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

러나 은퇴불안과 은퇴기대 중 삶의 연속(r=-.11, p=.107)과 은

퇴준비 중 건강 준비(r=-.07, p=.324)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Table 4). 

5. 대상자의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년간호사의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에 대한 회

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는 .37~.92로 

0.1 이상이었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지수가 10보다 크지 않은 1.08~2.73으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의 잔차 정규성은 

Durbin-Watson 통계량이 1.95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단변량 분석에서 은퇴불안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희

망 은퇴연령, 은퇴기대의 하부영역인 새로운 출발과 휴식으로 

전환, 은퇴준비의 하부영역인 생애설계 준비, 일 준비, 재무 준

비, 관계 준비, 여가 준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은

퇴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은퇴기대 중 새로운 출발

(β=-.31, p<.001), 은퇴준비 중 생애설계 준비(β=-.27, p=.002)

와 여가 준비(β=-.27, p<.001)로 이들 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33.0%였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년간호사를 대상으로 은퇴기대, 은퇴준비, 

은퇴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중년간호사의 은퇴기대는 5점 만점에 

평균 3.49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새

로운 출발(3.54점), 삶의 연속(3.09점), 휴식으로의 전환(2.63

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40

세 이상 중년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27] 은퇴기대

가 5점 만점에 평균 3.62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그

러나 하위영역별로 보면, 중년 취업여성의 경우 휴식으로의 전

환(3.44점), 새로운 출발(3.36점), 삶의 연속(3.13점)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나서[27],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일반 중년여성은 은퇴를 휴식기로 전환하는 것으로 여기는 

반면, 본 연구대상자인 중년간호사는 은퇴를 새로운 출발의 기

회로 보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중년간호사의 은퇴준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

균 3.21점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사무직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18]에서 3.11점과 

유사하였다. 하위영역별로 은퇴준비 정도를 살펴보면, 본 연구

에서 여가, 건강, 재무, 생애설계, 관계, 일의 순서로 준비 정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선행연구결과[18]와 유사

하였다. Kim 등[21]이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

구는 아니지만 은퇴준비 정도를 파악한 연구에서는 은퇴준비 

정도가 5점 만점에 평균 2.59점으로, 본 연구결과 보다 낮게 나

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연령층의 차이로 생각되는데, Kim 

등[21]의 연구에서는 20~30대 젊은 연령층의 대상자가 78.8%

로 대부분인 반면, 본 연구대상자는 모두 40세 이상이고 본인

이 희망하는 은퇴연령까지 남은 기간이 평균 11년 정도이어서, 

은퇴준비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중년간호사의 은퇴불안은 5점 만점에 평균 

2.48점으로, 은퇴불안 정도는 중간 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중년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 2.58점과는 유사하였으나,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 3.71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즉 간호사와 

경찰관과 같은 전문직의 경우 일반직보다 은퇴불안이 다소 낮

은데, 이는 전문직의 경우 은퇴시기가 정해져 있고 이 시기까지 

Table 2. Levels of Retirement Expectations, Retirement 
Readiness, and Retirement Anxiety (N=216)

Variables M±SD Range

Retirement expectation
New beginning
Transition to rest
Continuing

3.49±0.38
3.54±0.58
2.63±0.61
3.09±0.61

1~5

Retirement readiness
Life design readiness
Job readiness
Health readiness
Finance readiness
Relationship readiness
Leisure readiness 

3.21±0.59
3.13±0.79
2.81±0.90
3.48±0.62
3.35±0.78
3.07±0.84
3.53±0.69

1~5

Retirement anxiety 2.48±0.5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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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은퇴불안이 지

속될 경우 근무에 대한 불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감소로 이어

지기 때문에[23], 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기대, 은퇴준비, 은퇴

불안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희망 은퇴연령이 60세 이상

인 경우 그 미만인 경우에 비하여 은퇴기대가 낮고 은퇴불안은 

Table 3. Differences in Retirement Expectations, Retirement Readiness, and Retirement Anxiety by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216)

Characteristics Categories

Retirement expectation Retirement readiness Retirement anxiety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Age (yr) ＜50
≥50

3.45±0.39
3.53±0.36

-1.66
(.098)

3.17±0.62
3.30±0.52

-1.60
(.110)

2.49±0.50
2.46±0.52

0.34
(.737)

Education degree  Diploma
 Bachelor
≥Master

3.48±0.37
3.49±0.38
3.50±0.39

0.03
(.976)

3.10±0.62
3.24±0.59
3.24±0.57

0.84
(.433)

2.50±0.55
2.44±0.45
2.51±0.56

0.40
(.673)

Spouse  None
 Have

3.41±0.51
3.50±0.37

-0.82
(.412)

3.12±0.57
3.22±0.59

-0.76
(.447)

2.52±0.60
2.47±0.50

0.40
(.693)

Number of children  None
 1
 2
≥3

3.45±0.50
3.42±0.26
3.51±0.37
3.60±0.49

1.34
(.261)

3.08±0.67
3.15±0.54
3.26±0.58
3.29±0.65

0.92
(.430)

2.55±0.64
2.55±0.37
2.45±0.51
2.33±0.59

1.05
(.372)

Total clinical 
career (yr)

＜20
 20~29
≥30

3.47±0.44
3.47±0.38
3.55±0.28

0.88
(.418)

3.23±0.65
3.18±0.59
3.29±0.51

0.57
(.568)

2.52±0.54
2.45±0.50
2.51±0.49

0.46
(.634)

Hospital type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and LTC hospital

3.44±0.41
3.52±0.35
3.43±0.43

1.33
(.267)

3.18±0.49
3.24±0.64
3.20±0.62

0.19
(.826)

2.47±0.52
2.47±0.50
2.55±0.51

0.19
(.827)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3.41±0.44
3.55±0.38
3.49±0.34

1.82
(.164)

3.14±0.57
3.23±0.64
3.24±0.57

0.48
(.619)

2.56±0.49
2.43±0.47
2.47±0.54

0.90
(.410)

Work unit
 

 General unit
 Special unit
 Outpatient clinic
 Nursing administration

3.55±0.41
3.46±0.35
3.45±0.38
3.46±0.38

0.83
(.477)

3.28±0.62
3.18±0.55
3.21±0.57
3.15±0.62

0.50
(.686)

2.36±0.46
2.57±0.51
2.48±0.55
2.49±0.51

1.98
(.118)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300~＜400
 400~＜500
≥500

3.40±0.43
3.46±0.37
3.56±0.42
3.54±0.28

1.25
(.293)

3.08±0.65
3.18±0.59
3.33±0.64
3.30±0.44

1.32
(.268)

2.59±0.57
2.51±0.53
2.41±0.43
2.38±0.49

1.09
(.356)

Monthly income 
per household 
(10,000 won)

＜500a

 500~700b

700~1,000c

≥1,000d

3.42±0.42
3.43±0.33
3.53±0.41
3.50±0.34

1.04
(.378)

2.99±0.59
3.17±0.48
3.21±0.67
3.38±0.45

2.87
(.037)
d＞a

2.63±0.52
2.51±0.51
2.45±0.55
2.41±0.39

1.37
(.253)

Hopeful age of 
retirement (yr)

＜60
≥60

3.57±0.37
3.45±0.38

2.40
(.017)

3.30±0.54
3.17±0.61

1.44
(.151)

2.35±0.48
2.54±0.51

-2.61
(.010)

Remaining time 
until retirement (yr)

＜10a

 10~＜20b

≥20c

3.53±0.35
3.49±0.37
3.35±0.43

3.11
(.046)

a, b＞c

3.32±0.52
3.18±0.58
3.01±0.71

3.69
(.027)
a＞c

2.40±0.50
2.50±0.48
2.62±0.56

2.51
(.083)

Planning after 
retirement 

 

Reemployment
Leisure and volunteer activities
Others

3.49±0.35
3.48±0.39
3.65±0.45

1.13
(.327)

3.24±0.58
3.19±0.58
3.37±0.70

0.65
(.523)

2.53±0.54
2.47±0.49
2.19±0.35

2.39
(.095)

LTC=Long-term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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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은퇴기간이란 희망하는 

은퇴연령에서 현재연령을 뺀 값으로, 남은 은퇴기간이 20년 이

상인 경우는 은퇴기대가 낮고, 은퇴준비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60세 이상까지 일하기를 원하

고 가능하면 은퇴를 미루길 원하는 경우, 은퇴기대와 은퇴준비 

정도가 낮고 은퇴불안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구 월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하여 은퇴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이 

Table 4. Correlations among Retirement Expectations, Retirement Readiness, and Retirement Anxiety (N=216)

Variables

Retirement expectation Retirement readiness

New 
beginning

Transition 
to rest

Continu-
ing

Life 
design

Job Health Finance
Relation-

ship
Leisure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etirement 
expectation

New 
beginning

1

Transition 
to rest

.34
(＜.001)

1

Continuing .05
(.486)

.09
(.167)

1

Retirement 
readiness

Life design .40
(＜.001)

.20
(.004)

.14
(.048)

1

Job .38
(＜.001)

.08
(.272)

.11
(.125)

.65
(＜.001)

1

Health .21
(.002)

.11
(.124)

.24
(＜.001)

.22
(.001)

.20
(.004)

1

Finance .33
(＜.001)

.11
(.119)

.06
(.366)

.63
(＜.001)

.53
(＜.001)

.23
(.001)

1

Relationship .43
(＜.001)

.21
(.002)

.03
(.693)

.65
(＜.001)

.62
(＜.001)

.17
(.011)

.69
(＜.001)

1

Leisure .31
(＜.001)

.24
(＜.001)

.03
(.692)

.58
(＜.001)

.44
(＜.001)

.30
(＜.001)

.50
(＜.001)

.58
(＜.001)

1

Retirement 
anxiety

-.46
(＜.001)

-.44
(＜.001)

-.11
(.107)

-.44
(＜.001)

-.27
(＜.001)

-.07
(.324)

-.30
(＜.001)

-.31
(＜.001)

-.44
(＜.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Retirement Anxiety   (N=216)

Variables B SE β t p

Hopeful age of retirement (yr) ≥60 (ref.)
＜60 0.03 0.31 .05 0.92 .358

Retirement expectation  New beginning
 Transition to rest

-0.27
0.08

0.06
0.05

-.31
.09

-4.68
1.53

＜.001
.128

Retirement readiness  Life design readiness
 Job readiness
 Finance readiness
 Relationship readiness
 Leisure readiness 

-0.18
0.05
0.01
0.07

-0.20

0.06
0.05
0.05
0.06
0.05

-.27
.09
.01
.11

-.27

-3.10
1.14
0.14
1.20

-3.72

.002

.254

.892

.232
＜.001

R2=.35, Adj. R2=.33, F=13.98, p＜.001

ref.=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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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중년남성 퇴직예정자의 은퇴준비 정도가 더 높은 것과 유

사하였다[13].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인의 월급여에 따른 은퇴

준비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

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배우자가 있어서(90.7%) 개인의 월급여 

보다는 가구의 월소득을 기준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은퇴기대 중 새로운 출발과 은

퇴준비 중 생애설계 준비 및 여가 준비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결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은퇴불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년층 공무원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16]와 일치하였다. 새로운 출발

이란 은퇴에 대하여 재직 중에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분야의 일

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여기는 것으로[15], 이러한 은퇴

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은퇴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은퇴준비 중 생애설계 준비와 여가 준비 정도가 

높을수록 은퇴불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 은퇴준비 정도가 높을수

록 은퇴불안이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캐나다에서 간

호사를 대상으로 은퇴준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8], 오직 24%만이 은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든 간호사가 건강하고 성공적인 

은퇴를 하기 위하여, 간호관리자가 포괄적인 은퇴 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병원 경영진과 간호사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

야 한다고 권고하였는데, 특히 40대 이상의 간호사에게 집중

적인 은퇴 전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8]. 만일 

이러한 집중적인 은퇴 전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하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생애설계 준비

[18]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중년간호사의 은퇴불안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여가 준비, 즉 다양한 취미활동을 은퇴 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도[18]가 높을수록 은퇴불안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9] 취미활동, 학습활동, 사회봉사 등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 은퇴불안이 낮은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선행연구에서 직

장에서 자기개발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은퇴불안이 높게 나타

났는데[29], 직장에서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학습활동, 다양한 취미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한

다면 은퇴불안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미국, 캐나다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간

호사의 평균연령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7], 고령간호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미국에

서는 고령간호사의 증가와 은퇴를 국가적 문제로 보고, 은퇴와 

관련된 재정적 문제에 대한 우려 및 대책 마련과 함께 간호사에

게 은퇴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코치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30]. 이 프로그램은 은퇴 후 재정적으로 필요한 금

액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부터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가능하면 간호사가 은퇴를 미루고 시간제로 

계속 일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30]. 또한 이러한 국가정책을 반

영하여 의료기관에서도 정년 연장 및 고령간호사를 위한 근무

환경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2,3],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

관 차원에서 은퇴를 앞둔 간호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겠다. 특히 우리나라 은퇴간호사는 은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은퇴 후 요양병원 등으로 재취

업하는 경우도 많아서[9], 이를 위하여 은퇴 전 삶을 미리 계획

하고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

로그램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중년간호사를 대상으로 은퇴기대, 은퇴준비, 은

퇴불안의 정도를 파악하고 은퇴불안에 영향요인을 확인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년간호사의 

은퇴불안을 낮추기 위하여, 은퇴기대를 높이고 적극적인 은퇴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겠다. 이는 간호사 개인의 성공적인 은퇴를 이끄는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간호사의 은퇴

불안을 낮추어 조직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사회적 차원에

서는 고령간호사를 지원하고 활용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

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년간호사

의 은퇴불안과 은퇴준비가 이직률이나 직무만족도 등의 간호

사 결과 뿐만 아니라 간호조직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년

간호사의 은퇴 전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효과를 평가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본 연구는 일 지역 내 일부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중년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중년간호사로 일반화하여 확대해석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독립변수를 

선정하였으나, 은퇴불안과 관련된 모든 변수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어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방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은퇴기대, 

은퇴준비, 은퇴불안 간의 인과적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

운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변수들 간의 인과적 경로를 탐색하

고 인과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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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간호사의 은퇴기대 및 은퇴준비가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

결 론

본 연구는 중년간호사의 은퇴기대, 은퇴준비 및 은퇴불안의 

정도를 파악하고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

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은퇴불안의 주요 요인은 은

퇴기대 중 새로운 출발과 은퇴준비 중 생애설계 준비 및 여가 

준비이었고, 이는 중년간호사의 은퇴불안의 33.0%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간호사의 은퇴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은퇴를 새로운 출발로 기대하도록 은퇴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설계하고 

여가활동을 준비하도록 강조하고 지원해야겠다. 이를 위하여 

향후 중년간호사의 체계적인 은퇴준비를 도울 수 있는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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